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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입국: 이제희         방문: 정예슬, 정한웅
 득남: 길민/조혜리(길준:Hayden Jun Kil 7/11)

2. 제직회 ­ 예배 후 본당 

3.  사무엘하 성경공부 : 다음 주 

4. 어린이교회 영화관람 잘 마쳤습니다. -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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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어린이교회)  마태복음 20:1-16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2)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3)제육시와 4)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5)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
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
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1)데나리온
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히브리서 12:28-29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
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마 20:1-16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구원의 약속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히 12:28-29 다함께

설 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우주에는 다양한 속도가 있고 놀랍게도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빛의 속도에 따라 서로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
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일종의 제한선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법이 제한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법
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겐 자존심이, 어떤 이에게 자녀가, 어떤 이에게 양심이 그 제
한선이 되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제한선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제한선을 두면 제한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제한선이 상대적이어서 때로는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빛의 속도와 같은 절대적인 제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잣대입니다. 지식이 앎의 총합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잣대입니다. 즉 
우리 삶의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선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yir'ah (ִהאָרְי), 헬라어에는 
phoboumenois (φοβουμένοις)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한국어로는 “두려움”으로 종종 번역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척
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 앞에선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생각 하
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외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도 모를거야! 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쉽게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밀이라는 것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경외함에는 두려
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
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
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
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경외함은 하나
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폭군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길 원하
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로 존재하십니다. 그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문제를 채움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그들은 바리
새인들 보다 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함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속에 주
인공이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경외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닮아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드러냅
니다. 지혜의 서신인 잠언에서 지혜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은 지혜는 결국 삶속
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바위 얼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
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성
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제한선입니다.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이 제한선에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내
어놓고 그 분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
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 제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JESUS MY SUPERHERO
He's the one who makes the sun shine

He's the one who that puts the moon in the 
sky

He's the one who hung the stars  One by one
He's the one who makes the birds sing

He's the one who makes your dreams so high
He's the one who makes me smile Day by day
Jesus you're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Jesus you're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Better than Spiderman Better than Superman

Better than Batman Better than anyone
Better than Yu Gi Yo Better than Barbie Better 

than Action Man
Better than anyone


